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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최근의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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